
한국비료, 나트륨계 촉매 개발
소듐 메틸레이트 및 에틸레이트 … 연간 3 0만달러 수입대체

나트륨계열의 정밀화학 촉매, 소듐 메틸레이트(메톡사이드)와 소듐 에틸레이트(에톡사이드)가 국내

개발돼 약 3 0만달러 정도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비용 Sodium alkoxide는 전량 독일 BASF, 일본 등에서 수입·사용

해 왔다. 소듐 메틸레이트는 B A S F로부터 연간 1 0 0여톤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비료(대표 유경종)는 소듐 메틸레이트와 소듐 에틸레이트를 지난해 개발 완료했으나, 가격·시

설·T i m i n g조절을 위해 생산을 늦추다 올해부터 생산키로 해, 현재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 

이 제품을 개발키 위해 한국비료는 약 3억원의 투자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소듐 알콕사이드는 알콜에 Sodium Metal을 반응시키는 간단한 공정을 거치는데 소듐 메탈이 물과

급격한 반응을 일으키기 문에 이 반응만 조절하면 된다.

이 때 생성되는 소듐 메틸레이트는 메탄올 30% 용액으로 축합반응제, Ester화제, 탈할로겐 치환반

응, 부가반응, 환원반응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소듐 에틸레이트는 에탄올 21% 용액으로 소듐 메틸

레이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소듐 메틸레이트 보다 약간 수요가 더 많다.

현재 한국비료에서는 Solution Base만을 생산, Solid Base는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수요처는 의약제품

과 플래스틱 첨가제 시업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쓰일 예정이다.

세계적으로 소듐 알콕사이드를 생산하는 기업은 BASF, 휼스 등으로 이 들 기업은 원료인 소듐에서

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추어 자가소비와 일부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.

한편 소듐 메틸레이트와 소듐 에틸레이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소듐으로써 Bar Type, Brick

Type, 또는 D r u m에 넣어진 형태로 판매되며, 가격은 K G당 2 . 5 0달러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D u p o n t ,

일본의 도요소다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.

한국비료에서 생산되는 소듐 메틸레이트와 소듐 에틸레이트는 자체소비를 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

수요처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가격은 국제시세와 비슷한 K G당 1 . 5 0달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

고 있다.

국내 수요는 연간 몇 1 0 0톤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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